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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여 조합간부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단결의 장이 된 제2회 위원장기 축구대회가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지리산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축구는 전남지방본부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서부지방본부가 2위, 강북지방본부와 충북지방본부가 공동3위에 올랐다. 500m계주에는 충북지방본부가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전북지방본부, 3위는 대구지방본부가 차지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조합원들은 구조조정의 틈바귀 속에서 대란설 등 헛소문에 취약한 편”이라며 “조합간부들이 현장에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노총 총파업과 우리사주직선제 쟁취에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21일 입소식에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참석 민주노총의 총파업정국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천박한 정부가 노무현정부” 비판했다. 또한 “파견법은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속할 것이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는 대표적인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 KT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노동조합간부들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 직권중재 철폐와 파견법 개악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이뤄낼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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